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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 서랍장의 가장 윗 단에는 진주빛 손잡이의 권총 한 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안관을 지내셨던 할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권총은 그 서랍장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리고 공장의 직원들 집들에 총질이 가해졌을 때에도, 그 총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작은 동네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였을 때에도  그 총은  

서랍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비비건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장총 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표물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살아있는 물체를 쏜다는 것은 마치  

엉덩이를 때리는 것과 같은 매우 빠른 동작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스물 두 자루나 되는  

장총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살아 있는 물체를 쏘는 법칙은 마찬가지었습니다. 더 많은 총을  

가진다고 하여도 법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권총을 가지고 쏘는 법을 절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십 년 전에, 제 아버님께서는 2010 년도 219 차 미국 장로교 총회의 "총기 폭력과, 복음의  

가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들의 모집" 이라는 부제를 가진 안건에 관한 내용을 이미  

실천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부제는 시민들과,  사냥꾼들과, 심지어는 총기 사용에 있어서 위험을  



줄이고 치명적인 총기 사고 방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총기 사고를 줄이는 것에 관한 제 아버지의 접근  

방법은 총알이 장전되어있는 권총을 절대로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는  

사고입니다.   

 

제 아버지가 살아있는 물체를 쏘시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님의 농장 근처에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개는 아이들이 성질을 건드리면,  

아이들을 공격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늘 순하였습니다. 마음이 크신 할머니는 그  

개를 먹이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손주를 공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바로  

저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심각하게 상하게 하기 전에, 그 개를 처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제 아버님은 저의 할머님의 오래 된 엽총을 가지고 나가셔서, 너도 밤나무 아래서 그  

개를 쏴서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담긴 그 표정은 그 후에도 저에게 충분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삼십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총에 대한 교훈은 아직도 제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권총은 아직도 서랍장에 있습니다.  

   


